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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지급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천공제의 항변을 할 수 없고,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중간수입의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는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본 사례 (대법원 2022.8.19. 선고 2021다279903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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